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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내 자기애와 우울의 계에서 계진솔성을 통한 마음챙김의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하여 국 성인 남녀 413명을 상으로 내 자기애

척도, 우울 척도, 계진솔성 척도, 마음챙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고, 주요 변인들에

한 상 계수 매개효과, 조 효과,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내 자기애는 우울과 유의한 정 상 을 보 고, 계진솔성과 마음챙김

과는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둘째, 내 자기애와 우울의 계에서 계진솔성이 부분

매개를 하 다. 셋째, 계진솔성과 우울의 계를 마음챙김이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내 자기애가 계진솔성을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향에서 마음챙김의 조 된 매

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 자기애와 우울의 계에서 계진솔성의 매개효과

가 마음챙김의 수 에 따라 체계 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

의와 제한 그리고 후속연구에 한 제언을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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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인 자기애성 성격 안에는 서로 이질

인 속성 ‘웅 한 자기’와 ‘취약한 자기’가

함께 존재하는데, 자기애가 표 되는 양상에

따라 외 자기애와 내 자기애로 나뉜

다(Akhtar & Thomson, 1982). 외 자기애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과시하려는 태도와

과장된 자기지각을 드러내며 자신을 향하는

타인들의 끊임없는 감탄을 기 하고 우울, 열

등감, 소진감 등의 부정 정서를 쉽게 느끼

지 않는 성향이 있다(강선희, 정남운, 2002).

반면에 내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은 타인

에게서 부정 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을 상하

여 타인의 행동과 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쉽게 상처를 받거나 과

민하여 부 응 인 정서를 자주 느낀다.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해 내 자기애의 성향이 높

은 사람들은 심리 으로 축되고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으며(권석만, 한수정, 2000), 이들은

외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서 불안

과 우울을 더 쉽게 느끼고, 한 인 민감

성의 수 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Aalsma,

Lapsley & Flannery, 2006).

우울은 인이 자주 경험하고 겪는 심리

장애 하나로서(Pinto-Gouveia, Matos, Castilho

& Xavier, 2014) 가라앉는 기분, 흥미에 한

상실, 무기력과 무가치함 등으로 나타나는 정

서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특히 자기 자신에 하여 지나치게 몰

두하는 특성을 가지며, 부정 인 자기 개념으

로 인하여 부정 인 향을 받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Valiente, Romero, Hervas, & Espinosa,

2014).

최근 내 자기애의 심리 취약성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은 외견상 그다지

자기애 성향의 특성을 보이지 않지만 타인의

평가에 한 지나친 의존과 굴욕감과 수치심

을 쉽게 느끼는 특징을 보인다(김용희, 2020).

특히 내면에 자기웅 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 속에서 자신들의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만성 인 수치심이나 공

허감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

정 정서를 아주 쉽게 경험하고(강선희, 정

남운, 2002), 작은 스트 스에도 과민하게 반

응하며 기분 변화가 심한 양상으로 알려졌

다(Wink, 1991). 이와 같이 내 자기애 성

향과 우울이 높은 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

의 결과들을 통해 내 자기애는 우울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성격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계진솔성은 친 한 계에서 상 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진솔하게 표 하고

상호작용하는 계 도식이며(Lopez & Rice,

2006), 계진솔성이 높은 사람은 상 방에게

이해받는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상 방

에 한 사랑과 친 감이 증가하여 계 만족

이 높다고 한다(Neff & Harter, 2002). 이에 반

해, 내 자기애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원만한 인 계를 해 체면을 떨어뜨릴 수

있는 표 을 하거나 반 하는 의견을 표명을

하는 것을 가 이면 회피하고자 하는데,

이는 인 계에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치를 보는 특성 때문이다(임효열, 하승수,

2019). 이는 상 방과의 계를 진솔한 방향으

로 발 시키는 것을 해하며, 자신에 해

부정 인 정신 표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정 인 평가를

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회피나 불안 증상을

일으킨다(Rapee & Abbott, 2007).

한 내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은 인

계에서 자신의 모습을 지나치게 낮추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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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러한 을 고려할 때, 내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계에 한 진솔성이 떨어

진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최선우와 이 호

(2015)의 연구에서는 내 자기애 집단이 이

성과의 갈등 상황에서 다툼이나 의견 충돌 시

에 반 인 계 불만족이 더 높고 불안이나

우울을 더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arson,

Watkins와 Mullan(2010)이 연구한 바에 따르

면, 비주장성이나 자기희생 행동, 지나치

게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는 행동 등을 특징으

로 나타내는 순응 인 계 유형(submissive

interpersonal style)은 우울과 정 상 을 보

고 더욱이 우울을 6개월 이후에 유의하게

측할 수 있었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

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내 자기애와 계

진솔성, 우울 간의 강한 련성을 추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 자

기애가 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계진솔성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 다.

한편, 마음챙김은 ‘ 재 순간에 주의를 집

하고, 인 으로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일

들을 찰하고 경험되는 것을 있는 그 로 느

끼며,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Kabat-Zinn(1990)이

정의하 다. 특히 문제가 되는 감정이나 생각

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는 마음챙김의 탈 심

화(decentering)는 자신의 즉각 인 지 의 경험

으로부터 감정과 생각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으로서 감정과 사고에 한 계를

변화시켜주는데 주안 을 둔다(Safran & Segal,

1990).

이처럼 마음챙김은 순간순간 변화하는 경험

의 흐름에 주의를 집 하면서도 어떠한 편견

도 가지지 않고 비 단 으로 받아들이고 오

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

고 인 계에서의 불안이 높고 경직된 상태

에서 마음챙김의 수 이 높은 경우, 재 일

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 로

찰하고 받아들이게 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

집 하고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게 한다(Proulx,

2003). 한, 인 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에 하여 마음챙김이 부정 정서 차단

과 자동 사고에서 벗어나게 한다(이성은,

2014; Janovsky, Clark, & Rock, 2019).

김교헌(2008)의 연구에서도 인 계에서 마

음챙김의 수 이 높을수록 재 자신이 경험

하는 감정, 생각, 정서 등에 하여 객 시

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생긴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 국내에서 박성 (2006)

이 명상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의 마음챙김의

수 을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

작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챙김의 수 이

높을수록 우울, 분노, 불안 등의 심리증상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고, 조용래(2009)와 김효

정(2015)의 연구에서도 마음챙김의 수 이 높

을수록 우울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김용희(2020)는 내 자기애와

우울의 계에서 우울반추의 매개효과를 조

하는 변인으로서 마음챙김의 유의한 향력을

보고한 바 있다.

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마음챙김을 조 변인으로 주목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밝 진

우울의 보호요인으로 자아존 감,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마음챙김

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챙김은

외부환경과 자신의 내 경험에 한 분명한

알아차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리 안녕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과학 결과들이 발표

되고 있다(송 미, 김완석, 2019). 둘째, 마음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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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 선천 인 기질 성향으로 보이지만, 개

입이나 훈련을 통해 그 수 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밝 졌기 때문이다. 를 들어, 마음챙

김 향상을 한 로그램들의 효과성 연구를

살펴보면, 마음챙김 로그램은 삶의 만족과

심리 인 안녕감을 향상시키고, 불안, 정서조

곤란, 우울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 인

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이혜진, 박형인,

2015; 조용래, 2012). 셋째, 마음챙김의 조 효

과가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Lee와 Zelman(2019)의 연구에서는 마음챙김이

스트 스, 불안정한 애착 등의 심리 인 부

응에 미치는 악 향을 완충한다고 보고하 다.

한편, 아직까지 계진솔성과 마음챙김의

계를 직 으로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아

서 련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일부 선행연

구를 통해서 계진솔성이 우울에 향을 미

칠 때 마음챙김이 우울의 보호요인으로 작용

함을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Hayes, Strosahl과

Wilson(1999)의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의 수

이 높은 사람은 내 경험을 지 -여기에

존재하는 것으로 자각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회피행동을 덜 한다고 한다. 여기서 수용은

부정 인 경험의 내용( 를 들어, 낮은 계진

솔성)을 통제하거나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 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마음챙김을 통해 수용을 할

수 있다면(Shapiro & Schwartz, 2000), 계진솔

성이 낮아도 부 응 인 시도인 우울로 진행

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상된다. 한,

계진솔성은 개인의 주 안녕감과 자존감에

정 향을 주는 변인(이향숙, 신희천, 2011)

이며, 마음챙김은 인간 계의 불안을 낮추는

응 인 기제임을 고려할 때,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

한 이유는, 마음챙김의 핵심요소인 탈 심화

가 자신과 타인 사이의 자아방어 경계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Gilbert & Irons,

2005), 자신과 상 방 모두에게 정서 으로

지지 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련된다는

연구결과(Yarnell & Neff, 2013)에 근거하기 때

문이다. 더불어 마음챙김의 핵심 요소인 탈

심화가 인 계 속에서 계의 양상을 있는

그 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울 등의 부정정

서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 다는 에서 심

리 보호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에 내 자기애, 우울, 계진솔성, 마

음챙김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 고 내

그림 1. 내 자기애와 우울의 계에서 계진솔성을 통한 마음챙김의 조 된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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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애와 우울의 계를 계진솔성이 매개하

고, 이러한 매개효과가 마음챙김의 수 에 따

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내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우울감

을 호소할 때 이들의 심리치료를 해 고려할

과 마음챙김의 치료 기제를 확인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계진솔성이 내 자기애와 우

울사이의 계를 부분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계진솔성의 매개효과는 마음챙김

에 의해 조 될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는 국 20세이상 성인 415명을

상으로 2021년 12월12일부터 2022년 3월15일

까지 약 90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에서 불성실한 응답으로 단되는

2부를 제외한 총 413부가 본 연구에 사용되

었다.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식 설문지 작성으

로 진행하 다. 먼 설문에 답한 응답자의

성별로는 여자(73.1%), 남자(26.9%)의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는 40 가 가장 많았고

(36.3%), 다음으로 20 (22.0%), 30 (22.0%), 50

(16.9%), 60 (2.7%)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의 학력은 졸/ 문 졸(54.7%)이 가장 많았

고, 학원 이상(30.5%), 고졸 이하(14.6%) 순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여부는 기혼(58.1%),

기타(33.4%), 이혼(7.0%), 별거(1.0%), 사별(0.2%)

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측정도구

내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 성격장

애에 한 임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강선

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집단을 참가자로

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문항이고, 5 척

도로 되어 있다. 수의 범 는 45 에서 225

으로 총 수가 높을수록 내 자기애 성

격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요인분석을

통해서 하 척도 5개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

를 다시 내 자기애와 외 자기애의 공

통요인과 내 자기애의 고유요인인 2가지

로 분류하 다. 내 자기애와 외 자기

애의 공통요인 2개는 거 자기 환상/인정욕구

(9문항), 자기 심성/착취(9문항)으로 명명하

으며, 내 자기애만의 고유요인 3개는 목

표불안정(9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 과

민/취약성(10문항)으로 명명하 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는 체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94

로 나타났다.

한국 계진솔성 척도(Korean version of

Authenticity in Relationships Scale: K-AIRS)

Lopez와 Rice(2006)가 계진솔성 척도(The

Authenticity in Relationships Scale: AIRS)를 개발

하 으며 곽소 과 이지연(2013)이 번안하고

타당화를 하 다. 원 척도(AIRS)는 총 37문항

이고 두 개의 하 요인 ‘기만에 한 비수용’

이 21문항, ‘친 함에 한 험 무릅쓰기’가

16문항으로 구성되어있었으나, 개정이 이루어

진 한국 계진솔성 척도는 번안하고 타당

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 요소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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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참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한 두려움’

이 추가된 하 요인 세 개로 변경되었으며,

최종 22문항으로 번안하 다. 본 척도는 Likert

9 척도로 평정하며, 수가 높을수록 계

에서 진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곽소 과 이

지연(2013)의 연구에서는 체 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마음챙김 척도(Mindfulness Scale: MS)

박성 (2006)이 마음챙김의 수 을 측정하기

해 명상 이론이나 빠사나에 근거하여 개

발하고 타당화한 마음챙김 척도를 사용하 다.

마음챙김을 일상생활과 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심리 상태나 주의의 과정으로 보고 일

상생활에서 마음챙김의 수 을 측정할 수 있

게 척도를 구성하 다. 본 척도는 명상이나

수행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챙김 수

을 객 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

으며, 문항의 구성은 주의집 5문항, 재자

각 5문항, 비 단 수용 5문항, 탈 심주의 5

문항으로 총 4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 척도로 평정하며, 모든 문항이 역

채 문항이고 역 채 수가 높을수록 마음

챙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성

(2006)의 연구에서는 체 Cronbach’s α는 .88이

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77)가 우울을 측정하기 해 역학

조사센터 우울증 척도를 개발하 으며 이를

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통합 한

국 척도로 번안한 척도(CES-D)이다. 체

20문항이고 Likert 4 척도(0=극히 드물다∼

3=거의 항상)로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울

빈도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0 에서 60 까

지로 수가 분포되어 있으며, 수가 높

아질수록 우울하다고 해석한다. 겸구 등

(2001)의 연구에서 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가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해서 SPSS

25.0과 Hayes(2013)의 PROCESS macro v4.0 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인구통

계학 특성을 이해하고 악하기 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 각 변인들을 기술통계 분

석하여 정상분포의 가정이 충족되는지 확인하

고, Pearson의 률상 분석을 통해서 각 변

인들 간의 상 계를 확인하 다. 내 자

기애와 우울의 계에서 계진솔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해서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각각의 계를 분석하 고,

Bootstrapping을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

증하 다. 계진솔성이 우울에 미치는 향

에서 마음챙김의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해서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여 계를 분

석하 고, 유의성 검증을 해서 Bootstrapping

을 실시하 다. 내 자기애가 계진솔성

을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향에서 마음

챙김의 조 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서

PROCESS macro model 14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Bootstrapping으로 조 된 매개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하 다.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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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인의 기술통계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주요 변인인 내

자기애, 계진솔성, 마음챙김, 우울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했으며, 주요 변인의 왜도가

댓값이 2미만, 첨도가 댓값이 7미만이므로

정규성을 검증하 다.

상 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내 자기애, 우

울, 계진솔성, 마음챙김의 Pearson 률상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변인 별로 상

계를 살펴보면 내 자기애는 우울과 정

상 을 보 고, r = .59, p < .01, 계진솔

성과는 부 상 을 보 다, r = -.50, p < .01.

이는 내 자기애가 높을수록 계에서 진

솔하기 어렵고 우울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 우울은 계진솔성과 부 상 을

보 으며, r = -.47, p < .01, 마음챙김과는 부

상 을 보 다, r = -.66, p < .01. 이는

계에서 진솔하기 어려우면 우울이 강해지고,

마음챙김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계진솔성은 마음챙김과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r = .52, p < .01. 이는 계

가 진솔한 사람일수록 마음챙김이 높음을 의

미한다.

매개효과

내 자기애와 우울의 계에서 계진솔

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해 Hayes(2013)가 제

안한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

하 고, 분석 결과는 표 3에서 제시하 다. 각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 내 자기애는

계진솔성을 유의하게 측함을 알 수 있다,

　 내 자기애 우울 계진솔성 마음챙김

내 자기애 -

우울 .59** -

계진솔성 -.50** -.47** -

마음챙김 -.77** -.66** .52** -

** p < .01

표 2. 주요변인 상 계

변인 M SD 왜도 첨도

내 자기애 2.56 0.54 .02 -.37

계진솔성 6.24 1.31 -.22 -.61

마음챙김 3.57 0.65 -.38 -.17

우울 0.56 0.54 1.29 1.17

표 1. 주요변인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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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1.208, t = -11.711, p < .001. 한 내

자기애는 우울을 유의하게 측하 다, B

= .585, t = 14.735, p < .001. 독립변인과 매

개변인을 모두 투입하고 분석한 결과, 내

자기애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계진

솔성은 우울을 유의하게 측하 다, B =

-.096, t = -5.225, p < .001. 한,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 독립변인인 내 자기애와 종속

변인인 우울의 계를 확인하 을 때, 통제

과 비교하여 비표 화계수가 어들어, B =

.469, t = 10.547, p < .001, 계진솔성이 부

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내 자기애가

우울에 미치는 직 효과도 유의하 고, 계진

솔성을 경유하는 간 효과도 유의하 다. 계

진솔성을 경유하는 간 효과의 통계 유의성

을 검증하기 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간 효과는 .116이었고, 신뢰구간

에는 0이 포함되지 않아서, 95% CI[.066, .169],

내 자기애가 계진솔성을 통해서 우울에

미치는 간 효과는 정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분석의 결과, 내 자

기애가 계진솔성을 매개로 우울에 유의한

향을 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부분 매개

이므로, 내 자기애가 우울에 직 인

향을 주기도 했고, 이에 더해 계진솔성을

경유하는 간 효과도 실재했다.

계진솔성과 우울의 계에서 마음챙김의

조 효과 검증을 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 다. 표 4에 제

시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계진솔성과 마

음챙김의 상호작용항과 상호작용에 따른 R2의

변화량도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챙김이 계

진솔성과 우울의 계를 조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경로 B SE t LLCI ULCI

내 자기애 → 계 진솔성 -1.208 .103 -11.711*** -1.411 -1.005

내 자기애 → 우울 .585 .040 14.735*** .507 .663

내 자기애
→ 우울

.469 .044 10.547*** .382 .556

계 진솔성 -.096 .018 -5.225*** -.132 -0.60

***p < .001

표 3. 내 자기애와 우울의 계에서 계진솔성의 매개효과

그림 2. 내 자기애와 우울 간의 계에서 계진솔성의 부분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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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항이 유의하므로 조 변수 값에 따

른 조 효과가 어느 특정 역에서 유의한지를

악하기 해서 Johnson-Neyman 방법인 조명

등분석법(floodlight analysis)으로 유의성 역을

탐색하 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이 마음챙김

의 수 이 체 역 하 66.344%에서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 33.656%에서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마

음챙김값 3.948은 유의 역의 하한한계이며

3.948보다 큰 사례는 33.656%이고 이보다 작

은 사례는 66.344%임을 알려 다. 즉, 마음챙

김이 3.948보다 작은 경우 계진솔성이 우울

에 끼치는 향을 마음챙김이 유의하게 조

할 수 있으나, 마음챙김이 3.948보다 큰 경우

에는 계진솔성과 마음챙김의 상호작용이 유

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마음챙김의 수

에 따라 계진솔성이 우울의 수 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 된 매개효과

내 자기애와 우울의 계에서 계진

솔성을 통한 마음챙김의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서 Hayes(2013)가 제시한 SPSS

Johnson-Neyman의 유의 역(요약)

마음챙김 B SE t P LLCI ULCI

3.448 -0.82 .017 -4.716 .000 -.117 -.048

3.620 -0.67 .017 -3,869 .000 -.101 -.033

3.793 -.052 .018 -2.868 .004 -.088 -.016

3.948 -.038 .020 -1.966 .050 -.077 .000

3.965 -.037 .020 -1.874 .062 -.076 .002

4.138 -0.22 .022 - 0.995 .320 -.065 .021

Value % below % above

3.948 66.344 33.656

표 5. 계진솔성과 우울의 계에서 마음챙김에 따른 조 역

변인 B SE t LLCI ULCI

계진솔성 → 우울 -.386 0.83 -4.670*** -.548 -.223

마음챙김 → 우울 -.999 1.41 -7.070*** -1.277 -.772

계진솔성×마음챙김→ 우울 .088 0.23 3.870*** .043 .133

상호작용에 따른 R2증가
R2 F

.019 14.976***

***p < .001

표 4. 계진솔성과 우울의 계에서 마음챙김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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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acro의 model 14를 사용하 다.

매개효과와 조 효과의 유의성 검증 후

마음챙김의 조 된 매개효과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 다. 결과를 살펴보

면, 우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계진솔성과

마음챙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 다(B =

.098, t = 4.344, p < .001). 따라서 내 자

기애와 우울의 계에서 계진솔성이 매개변

인의 역할을 하며, 매개변인인 계진솔성이

우울에 미치는 향에서 조 변인인 마음챙김

의 수 에 따라 우울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한, 상호작용항에 따른 R2의

변화량이 통계 으로 유의하여 내 자기애

가 계진솔성을 거쳐 우울에 가는 경로에서

마음챙김의 조 효과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간 효과가 조 되는 양상을

악하기 해서, 조 변인의 수 을 (M-1SD),

(M), 고(M+1SD)로 나 고 각 수 별로 조건

부 간 효과를 악하 다.

표 7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내 자

기애와 우울의 계에서 계진솔성을 통한

마음챙김의 조건부 간 효과는 마음챙김값이

M-1SD부터 M까지 유의하 고, M+1SD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마음챙김이 낮거나 평균

인 경우, 내 자기애와 우울의 계에서

계진솔성과 마음챙김이 상호작용하여 우울

에 향을 미쳤다. 마음챙김이 높을 경우

계진솔성이 우울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챙김 수 에 따라

내 자기애와 계진솔성의 경로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의 수 이 유의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마음챙김 수 이 낮은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계진솔성)

독립변인
비표 화 계수

t LLCI ULCI
B SE

내 자기애 → 계진솔성 -1.208 .103 -11.711*** -1.411 -1.005

***p < .001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우울)

독립변인
비표 화 계수

t LLCI ULCI
B SE

내 자기애 → 우울 .200 .056 3.552*** .089 .311

계진솔성 → 우울 -.410 .082 -5.019*** -.571 -.250

마음챙김 → 우울 -.944 .140 -6.733*** 1.220 -.669

계진솔성×마음챙김 → 우울 .098 .023 4.344*** .054 .143

상호작용에 따른 R2증가
R2 F

.024 18.867***

***p < .001

표 6. 내 자기애와 우울의 계에서 계진솔성의 매개효과에 한 마음챙김의 조 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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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내 자기애의 향을 받은 계진솔성과 우울의 계에서 마음챙김의 조 효과

***p < .001

그림 4. 내 자기애가 계진솔성을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향에서 마음챙김의 조 된 매개효과

마음챙김 B SE LLCI ULCI

M-1SD(2.932) .148 .033 .088 .218

M(3.577) .071 .023 .028 .120

M+1SD(4.222) -.005 .026 -.055 .046

조 된 매개지수 SE LLCI ULCI

-.119 .028 -.117 -.067

LLCI = boot 간 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의 하한값

ULCI = boot 간 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의 상한값

표 7. 마음챙김의 수 에 따른 조건부 간 효과 조 된 매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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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내 자기애와 우울 간의 계

에서 계진솔성이 미치는 매개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마음챙김의 조

된 매개지수는 -.119이었고, 95%의 CI [-.117,

-.067]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조 된 매개효

과가 검증되었다.

통계 으로 유의한 마음챙김의 조 된 매개

효과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최종 으로 조 된 매개모형의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을 상으로 내

자기애와 우울의 계를 계진솔성이 매

개하고 이러한 효과가 마음챙김의 수 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 조 된 매개모형을 설정하

고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내 자기애는 우울과 유의한 정

상 을 보 고, 계진솔성 마음챙김과는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한, 우울은

계진솔성, 마음챙김과는 유의한 부 상 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

와 일치한다(장연수, 2020; 조용래, 2012; Lopez

& Rice, 2006). 그리고 계진솔성은 마음챙김

과는 정 상 을 보 다. 이는 마음챙김의

탈 심화가 인 계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박성 , 2007; Kernis & Goldman, 2006)는 선

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내 자기애와 우울

사이에서 계진솔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

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내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부정 자기개념

과 열등감, 자기 의심, 비 에 한 민감성 등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해서 방어 인 회

피를 보이며(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계에서 진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진솔성

을 떨어뜨리고 결국 우울감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내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

은 자신의 부정 인 면을 더 요하고 본질

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표상구조를 가지고 있

고(황성훈, 2010) 타인으로부터 부정 인 평가

를 상하여 타인의 행동과 말에 지나치게 신

경을 쓰기 때문에(권희 , 홍혜 , 2010) 자신

의 감정이나 생각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으며,

한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수용을 받지 못하

고 거부당하거나 인 계의 결과가 부정 일

것으로 측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억압하고 타인에

게 맞추려 하는데, 이런 은 계 인 맥

락에서 자신의 진솔성을 드러내기보다는 회피

하고 숨기는 경향을 보인다고 측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계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우울에 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Neff & Harter, 2002)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계진솔성과 우울의 사이에서 마음

챙김의 조 효과 검증 결과는 마음챙김의 조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조 효과

가 어느 특정 역에서 유의한가를 조명등분

석법으로 탐색하여 살펴본 결과, 마음챙김값

3.948을 하한한계로 이보다 작은 66.344%에서

마음챙김이 우울에 부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진솔성이

마음챙김의 수 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향

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상생활 속

인 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마음챙김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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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받아들이는 탈

심화 태도를 배양하게 되면 인 계에서의

불안이 낮아져(Proulx, 2003) 우울로 이어지는

부정정서의 활성화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넷째, 내 자기애가 계진솔성을 매개

하여 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마음챙김의 조

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

으로 조건부 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 된

매개효과는 마음챙김이 평균이나 평균 이하일

때 유의하지만, 평균 이상 특정값을 넘어서면

조 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내 자기애가 높아지면 계진솔

성이 낮아지고, 낮아진 계진솔성을 거쳐서

우울도 높아지는데, 이 때 평균 이하의 마음

챙김 수 인 경우 조 된 매개효과가 유의함

을 확인하 다. 한 조 된 매개효과를 그래

로 시각화하여 상호간의 작용을 패턴으로

분석한 결과, 마음챙김이 낮은 집단이 마음챙

김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높은 수 의 우울을

보 다. 따라서 우울을 낮추는데 있어서 마음

챙김의 주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음챙김이 우울을 낮추는 치료 변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치료 효과는 계진솔성이

낮을 때 마음챙김의 수 (평균 는 평균이하)

에 따라 상 으로 치료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 계에서 지나치게 자신

을 낮추는 내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은 변

화하기 쉽지 않은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으

므로 인 계의 문제를 이기 해 마음챙

김을 기반으로 한 근을 한다면 부정 인 자

동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어 인 계를 회

복하게 되고(이성은, 2014), 더 나아가 마음챙

김의 수 을 높일수록 객 인 시각에서

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정 인

인 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김

교헌, 2008).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울 증상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의의와 가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내 자기애가 우울에 미치는 향

을 탐색하고, 더 나아가 내 자기애가

계진솔성을 매개하여 우울에 정 향을 미

치는 심리 과정을 확인하 다. 그 결과, 내

자기애는 계진솔성을 부분 매개하여

우울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고, 개

인의 성격 인 특성인 내 자기애는 굳어

져서 변화시키기 어려운 변인으로 단되지만

계진솔성은 후천 인 노력을 통해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이는 계에서 진

솔함을 표 하지 않는 개인의 정서인식을 돕

고 자신의 진솔한 감정과 생각, 욕구를

하게 표 할 수 있게 조력한다면 계 측면

에서 개선을 가져오고 이를 통해서 우울을 낮

출 것으로 기 해 볼 수 있다.

둘째, 내 자기애가 계진솔성을 통해

우울에 향을 미칠 때 마음챙김이 계진솔

성의 매개효과를 조 하여 조 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마음챙

김을 통한 개입이 내 자기애가 계진솔

성을 경유해서 우울에 미치는 향을 완화시

키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

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하여 내 자기

애와 같이 변화가 쉽지 않은 개인의 기질

성향을 변화시키는 것에만 집 하는 것이 아

니라 개인의 행동 수 을 특징으로 하는 계

진솔성과 마음챙김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 한

다면 좀 더 효율 인 치료 개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내 자기애로

인한 우울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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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진솔성이 낮은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상담과정에서 계진솔성 는 마음챙김을 높

이는 개입이 효과 인 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서 모든 변

인에 한 설문의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한계

이 있다. 이러한 자기보고식 설문에서는 연

구 상자들의 내면 특성이 드러나기가 쉽

지 않고, 자기 자신에 한 방어 응답 태도

와 자기 검열로 인해서 사회가 바라는 답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단 이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보완할 수 있

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 참가자에 한

찰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둘째, 내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

이 경험하는 것을 스스로 표 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이목을 의식하고 타인과의 계에 수

용될지 아니면 거부당할지에 한 평가에 따

라 응답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함

에 있어서 제한 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

서 개인이 다양한 일상생활 계의 경험 속에

서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시간 흐름

에 따른 종단 연구를 통해 주요 변인 사이의

인과 계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겠다.

셋째, 내 자기애만을 상으로 한 본

연구를 확 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최근에

심이 증가되는 추세인 병리 자기애의 두 가

지 하 유형인 내 자기애와 외 자기

애의 양상에 한 통합 인 연구 버 으로 살

펴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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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aimed to verif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authenticity and mindfulness on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depression. Data collected from 413 people measuring covert narcissism,

relationship authenticity, mindfulness, and depression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major factor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vert narcissism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depression, and negative correlations with relationship authenticity and mindfulness.

Second, relationship authenticity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Third, mindfulness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ship

authenticity and depression. Fourth, mindfulness significantly controlled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authenticity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Results showe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authenticity changed systematically depending on the level of mindful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Finally, we discus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provide

recommendations for follow-up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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